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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  가 정  예 배
설  명 절 을  맞 이 하 여  한  해  동 안  베 풀 어  주 신  은 혜 와 

사 랑 에  감 사 하 며  하 나 님 께  예 배 드 립 시 다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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찬    송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38장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같 이

    1.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

      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

      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

      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

    2. 예수 우리 주 시여 이곳에 오셔서 

      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

      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

       주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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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경말씀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4장 1-4절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가 족 중 에 서

  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

    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

   2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

    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

  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

     힘써 지키라

   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

    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

설날은 음력으로 1월 1일로, 한 해의 시작인 새해 첫날

을 뜻하며 ‘낯설다’ 혹은 ‘삼가다’라는 옛말에서 유

래했다고 합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 

날이 허락되었으며 어떻게 이 새 날을 살아가면 좋을지 

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

1) 부르심이 있는 삶 (1,4절)

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 절(엡 4:1,4)에 동일하게 우리가 

부르심을 받았음을 이야기합니다.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

구원을 받고, 지금 이 자리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

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를 수 있었

음을 에베소서는 말씀합니다. 그러므로 먼저는 여기까지 

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다음으로는 하나님이 

우리를 왜 부르셨는가를 이해하여 이 부르심에 합당한 

삶을 가까운 이에게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.  

에베소서는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 합니다 “곧 창세 전

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

이 없게 하시려고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거

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. 우

리가 세상적으로는 누가 누구보다 더 잘나거나 또 못나

게 보일 수 있습니다. 현재의 모습이 내가 원치 않았거

나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

의 부르심은 목적과 완성이 틀림이 없다고 합니다. 그렇

게 만드시려고 불렀다고 말씀합니다. 그럼 이런 새 날을 

허락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? 

2)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 (2-3절)

새 날을 살아가는 신자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

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. 



우리 가장 가까운 이에게 면박을 주거나 핀잔을 주어 

그를 바꾸려 하지 말고 사랑 가운데 겸손하고 온유함으

로 대하고 혹여나 못난 모습이 있더라도 오래 참음으로 

용납해야 한다고 합니다.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요? 

하나님의 변함없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

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. 

이것을 유념함으로 새 날을 허락받은 귀한 성도의 삶을 

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.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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찬    송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620장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같 이

    1.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

      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

      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

      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

    2. 주님이 뜻 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

      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

      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

      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

    3.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

       주께서 뜻 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

      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

      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

    후렴)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

         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

주 기 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같 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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